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12.(월) 배포 즉시

 우리말에 서투른 이주노동자를 돕기 
위해 다양한 형태의 언어지원서비스를 

제공하고 있습니다. 
1. 관련 기사
□ 10.12.(월) 매일노동뉴스, 노동청 찾는 이주노동자 연간 24만명, 다국어

상담원은 ‘60’명 뿐
2. 설명 내용
□ E-9 등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한국어학습 및 한국어시험 통과 등을 

통해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도록 
하고 있음

  ㅇ 아울러, 입국 직후 취업교육을 통해 노동법상의 주요 권리와 해당 권리
침해 시의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

  ㅇ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노동법적 
보호를 받고, 필요시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음

□ 다만,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
수도 있어,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

  ㅇ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다국어상담원(60명) 및 통역원 풀(134명)을 배치
하여 다국어 상담 및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,

  ㅇ 외국인력상담센터(상담원 35명)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(전국 17개
소 운영)를 통해서도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  ㅇ AI 노동법 상담(ai.moel.go.kr)을 통해서도 외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



□ 정부는 위와 같은 다국어 상담원, 통역 풀,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 등의 
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, 

  ㅇ AI 노동법 상담 활성화 및 최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료 통‧번역 
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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